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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현재 작물모형을 활용한 전국단위의 생산량예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농가단위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

다. 농가단위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상대의 해상도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인접 기상대의 자료를 

활용하여 기상대가 위치하지 않는 곳의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있다.

[재료 및 방법] 

시험에 사용된 2019년 김제 농가포장에 대한 수량을 Oryza2000으로 모의하였다. 모의지점(기상관측소 위치와)과 실증 포장

의 거리에 따라 발생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준환 등(2018)에 따라 20km 내외의 관측소만을 활용하였다. 20km 내외의 

기상대의 자료를 하여 IDW(Inverse Distance Weighting) 내삽법을 활용하여 보정을 시도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기상대와의 거리를 검토하였을 때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전주보다는 이보다는 거리가 먼 부안 또는 군산에서의 예측에 더 실측

수량에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. 이는 김제까지는 내륙보다는 해안의 기상에 가까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. 따라서 단순 내삽은 

전주기상에 의한 거리가중치가 커 실제 수량이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실제 IDW로 내삽하였을 경우 예측값은 

591kg/10a로 실측보다 적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따라서 동일한 기후지대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을 것으

로 보이며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 

실증지점 실측수량
인접 기상관측소 예측수량

전주 부안 군산

김제 622
533

(~17km)

628

(~19km)

639

(~22k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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